
요약_본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이주배경(국내출생·중도입국)에 따른 

주요변인들의 평균차이와 다문화 청년들의 관계(사회적지지, 부모자녀관계) 및 맥락(사

회적주변화)에 대한 지각과 문화적응 태도(동화주의적태도,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가 삶

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전국에 거주 중인 다문화 청년 300명을 대상으

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SPSS 20.0 프로그램을 활용한 다변량분산분석(MANOVA)과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주배경(국내출생·중도입국)에 따라 주요 변인들

의 평균차를 살펴본 결과 부모자녀관계에서 국내출생 청년들의 평균이 유의하게 높았으

며, 중도입국 청년들의 경우 사회적주변화, 동화주의적태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마지막

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통제한 후 사회적지지와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가 높을수

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사회적주변화가 높을 경우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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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21년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 수는 전체 인구 대비 4.1%로

(행정안전부 2020), 2006년 관련 통계 발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OECD가 외국인, 이민 2세, 귀화자 등의 이주배경 인구가 총 인구의 5%를 넘으

면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분류하는 것을 기준으로 볼 때(송정아 2021), 한국은 

점진적으로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다. 

이주배경 인구의 하위 유형이 다변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혼 이민자의 비

율이 가장 높은 편이며, 10년 안팎이면 성인이 되는 이주 2세대의 비중도 늘어날 

것이다. 실제로 다문화 가정 자녀 중 18세 이상 청년들의 비중은 2012년 전체 다

문화 가정 자녀의 13.8%, 2015년 28.5%, 2018년 34.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

며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상승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 2019). 이와 

함께 이주 1세대와 2세대, 그리고 중도입국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진

행되고 있는데 특히 이주 2세대와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 비해 성인이 된 다문화 청년들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한 실정

이다(김진희 외 2021). 청년기에는 지역사회, 학교, 군대, 직장 등으로의 대인관

계와 활동영역이 확장되고 이에 경험하는 정체성 혼란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기

에 다문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구의 진행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 다양한 민족 및 인종을 받아들인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고, 한민족

이라는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형적인 순혈주의 국가인 한국에

서 살아가는 이민자 자녀 세대들은 사회적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연

합뉴스 2019.09.23.). 다문화 가정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오성은(2016)의 연구

에서는 문화 정체성에 따라 대학생들을 ’다문화 배경인 한국사람’. ‘외국사람인 

동시에 한국사람’, ‘한국 문화에 익숙한 외국사람’으로 유형화하였는데,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다수의 대학생들이 한국의 단일민족주의나 집단 내 차별 및 배제

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들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적인 변인은 개인

의 문화적응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Zhou 1997), 삶의 만족도에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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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다문화 청년들에 대한 연구가 제한되어 있

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질적연구이기 때문에 일반화의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적연구를 통해 청년이 된 다문화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년들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부모자녀관계를 삶의 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관계적 요인 중 하나로 보았다. 선행연구들에서 다

문화 청소년들이 가족, 친구, 교사로부터 높은 사회적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하

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미국 이민자 가정 자녀

들을 대상을 종단연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기부터 성인 전환기의 삶의 만족도

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가족의 가치, 지각된 가족의 지지, 부모-자녀 관계, 부모

의 양육 태도 등이 나타났다(Willroth et al. 2021). 한편, Walsh et al.(2005)의 연

구에서는 중도입국 청년들이 해당 국가에서 출생한 청년들에 비해 정체성 형성, 

가족 내 자율에 대한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국내 선행연구들에서도 중도입

국 청년들이 가족 안에서 경험하는 갈등이나 어려움들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석

희정·하춘광 2015; 이수진·김현주 2016).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

에서는 이주배경(국내출생·중도입국)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의 평균차를 살펴보

고, 사회적지지와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지각이 긍정적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

아질 것으로 가정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응 태도로 동화

주의적태도와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를 살펴보았다. 동화주의적 태도는 본국 문

화 보다는 이주국가의 문화를 채택하고, 주문화의 규범을 채택하고자 하는 태도

로 정의할 수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한 Berry(1980)의 연

구에서는 문화적응 유형(주변화, 동화, 분리, 통합)이 골고루 나타나는 추세를 보

였다. 반면, 미국과는 다르게 한국 사회는 단일민족주의를 바탕으로 다져져 있으

며 문화적응에 있어서 동화에 대한 요구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한국과 같이 동

화주의적 정책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에서 이주민들은 동화에 대한 압력을 높게 

지각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이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낮출 수 있다(이

용재 2019). 한편, 이민 이후 거주 기간에 따라 문화적 동화와 삶의 만족도의 관



86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12권 1호

련성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성 이민자와 2세대 이민자에

게는 문화적 동화와 삶의 만족도의 연결성이 중요하나 최근 이민자에게서는 약

한 강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Angelini et al. 2015). 그러나 아직 국내 선행

연구들이 부족하고 특히 다문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없어 한국 사회

에서 다문화 청년들의 동화주의적태도가 삶의 만족도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과의 교류하고자 하는 동기를 다문화 상

호작용 동기로 정의하였다.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는 개인의 발달단계에 따라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이중문화를 경험하는 다문화 청소년은 그들의 

성장과정에서 다양한 문화를 배울 수 있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자아성장을 이루

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충래·홍진주 2006). 이렇듯 한 개인이 이중문화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 이중문화를 적절히 수용한다면 적응력을 높일 수 있으며 삶의 만

족도 또한 향상된다(박동진·김송미 2021). 유창민(2020)에 따르면 한국에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경우 외국인 부모가 속한 나라와 한국 모두의 문화를 경험

하게 되고 이러한 이중문화를 어떻게 수용하는지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의 정체

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국가/인종/민족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동기가 다문화 구성원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 청년

들이 경험하는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가 삶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 가정하고, 삶

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 중 하나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주배경(국내출생·중도입국)에 따른 주요변인들

의 평균차이를 살펴보았다. 현재 제3국에서 출생하여 부모를 따라 한국에 입국

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성인이 되어 한국 사

회에서 학업과 취업 활동들을 지속하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다. 한편,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일반적인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과 달리 제3국에서 형성된 언어 및 

문화에 대한 가치관과 정체성으로 인해 한국 사회 적응 과정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김선아 2021; 조혜영·양계민 2012) 이들의 적응 문제는 사회적인 

이슈로 꾸준히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신동윤 외(2019)의 연구에서는 국내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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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 보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외모, 가정생활, 학교소속감, 지역생활, 지

역소속감 등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문화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및 맥락에 대한 

지각과 문화적응 태도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다문화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이

해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문화 청년들을 위

한 정책 및 실제적인 개입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사회적지지, 부모자녀관계, 삶의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적 변

인으로 사회적지지, 부모자녀관계를 설정하였다. 사회적지지는 개인이 스트레

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이 제공하는 심리·물리적 자원으로 정

의할 수 있다. 다문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족, 또래, 이웃, 교사 

등으로부터 사회적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삶의 만족도, 학교적응, 진로

준비도 등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주·윤기봉 2018; 장

유진 2019; 정윤희·전주성 2019; 최태진 2019). 예를 들어, 인효연(2017)의 연

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가족의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삶의 만족도는 다시 가족의 지지를 높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회적지지가 다문화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예측요

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직 다문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제한적

이지만 일부 질적연구에서는 한국 청년들에 비해 다문화 청년들의 대인관계가 

다소 협소하고 성장하면서 경험한 차별과 배제 경험들로 인해 사회적 관계를 확

장하거나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진희 

외 2021). 따라서 다문화 청년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얻는 자

원이 제한되어 있을 수 있으며, 구직이나 취업준비 등 중요한 발달과업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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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필요한 자원을 얻기 힘들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적 변인 중 하나로 부모

자녀관계를 살펴보았다. 부모자녀관계는 다문화 청년들이 지각한 부모와의 친

밀도를 의미하며,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갈등, 부모의 양육태도 등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원일 2021; 안선정 외 2013). 한편, 양미진 외

(2012)의 연구에서는 국내 출생 청소년과 달리 중도 입국 청소년의 경우, 부모와 

오랜 기간 떨어져 다른 문화적 맥락에서 살았기 때문에 입국 후 부모와 함께 생

활하며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은혜·배상률(2017)의 

연구에서는 한국 입국 전 부모와의 별거기간이 길수록 중도입국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며, 가정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고려할 때 다문화 청년들이 지각한 부모와의 친밀도는 삶의 만족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주배경(국내출생, 중도입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2) 사회적 주변화와 삶의 만족도

사회적 주변화는 한 개인이 권리, 자원 및 기회에 대한 접근 부족으로 인해 사

회의 주변으로 강등되는 과정을 말한다. 사회적 주변화 되는 과정 동안 개인은 

객관적인 자원들 예를 들어, 교육, 고용, 주거공간, 적절한 건강 서비스 등으로 부

터 멀어지게 되며(Baah et al. 2018; Dwivedi et al. 2007), 사회적 주변화는 개

인의 공동체 참여, 정체성, 또는 안전한 주거공간을 박탈할 수 있다. 사회적 주변

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지표와 더불어 지각된 사회적 지위(Adler et 

al. 2000; Manstead 2018)와 같은 주관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주변화를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이 경제, 문화 및 정치 영역

에서 사회에 의해 인정받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된다는 주관적인 

인식으로 정의하였다

소수자 스트레스 이론(Meyer 2003)에 따르면, 사회적 낙인에 의해 야기된 장



89 다문화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간의 일상적인 스트레스는 소외된 그룹에 속하는 개인들에게 정신건강의 어

려움을 초래한다(Skinta et al. 2016). 소수자 스트레스는 명백한 폭력 행위와 괴

롭힘에서 “사회적 평가절하된 집단에 대한 편견과 편견의 무의식적이고 의도하

지 않은 표현”과 같은 미묘한 형태의 차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개인과 집단

은 인종, 성별 또는 성 정체성, 능력, 성적 지향, 사회경제적 지위, 성별, 나이 및/

또는 종교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측면에 기초하여 소외될 수 

있다. 일부 개인은 다수의 소외된 그룹과 동일시하며 교차하는 정체성의 결과로 

더 많은 소외를 경험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사회적 주변화를 높게 지각할

수록 스트레스, 불안,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leming et al. 2017).

한 국가와 문화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 정책 및 법률 등은 소외계층의 사

회적 주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단일민족 국가에서 다문화 청

년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주변화 경험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주 역사가 길지 

않고 한민족이라는 의식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청년들이 경험하는 사회

적 주변화와 주변화된 인식이 더 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동화주의적태도,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 삶의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응 태도와 관련된 변인으

로 동화주의적태도와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를 살펴보았다. Berry(2006)는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뉴질랜드, 미국 등에 정착한 이민자 자녀(만 13~18세)를 대상

으로 자신이 제시한 문화적응 유형을 기준으로 문화적응 유형과 문화적응 유형

별 적응(adaptation) 결과를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개인의 심리/행태 요인을 

기준으로 네 개의 문화적응 유형인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 유형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민족정체성을 유지할 것인가와 주류사회 즉, 정착한 사회에 

참여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도출한 각 유형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통합유

형은 자신의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착한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활

동하는 반면, 주변화 유형은 그와 정반대로 자신의 민족정체성을 유지하지도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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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사회에 참여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화유형은 자신의 고유한 민

족정체성보다는 정착한 국가의 시민으로 정체성을 갖고 이 사회에 참여하는 집

단이고, 분리유형은 정착한 국가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한 채, 사회에서 구별되

어 살기를 원하는 집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문화적 동화는 이민자의 인구통계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하

고 난 이후에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Angelini et al. 2015). 한

편, Angelini et al.(2015)의 연구에서 문화적 동화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는 이민

자 세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문화적 동화는 이민 1세대에

게 더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민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청년들에게는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젊은 나이에 도착한 이민자가 나이가 많은 이민

자 보다 거주 국가에 통합되어 있을 수 있으며,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선행연구

도 있다(Portes and Rumbaut 2001).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는 이주배경에 따라 동화주의적태도에 유의한 평균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동

화주의적태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수용성의 하위개념 중 하나인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를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기 위하여 협력 및 노력하는 태도

로 정의하였다(민무숙 외 2012에서 재인용). 비슷한 문화권 사람들과의 상호작

용 경험(예, 다른 민족 그룹 안에서 수용되는 느낌)이 개인들의 삶의 만족도나 정

서적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Lay and Nguyem(1998)의 연구에서는 다

른 민족 그룹 안에서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부족은 안정적인 연인관계를 형성

하는 것의 어려움을 가져왔으며, 우울감과도 연결되었다. 유사한 맥락에서, 결혼 

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들에서는 같은 국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설진배 외 2013). 그러나 아직 국내에

서는 다문화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를 살펴본 연

구들이 제한적이고,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가 삶의 만족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본 연구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다문화 청년들의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그림 1>과 같이 연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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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관계 및 맥

락에 대한 지각과 문화적응 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년들의 이주배경(국내출생·중도입국)에 따라서 주요 연구변

인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관계(사회적지지·부모자녀관계) 및 맥락(사회적주변화)에 대한 지각과 

문화적응 태도(동화주의적태도·다문화 상호작용 동기)는 다문화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관계에 대한 지각

문화적응 태도

맥락에 대한 지각

사회적지지

부모자녀관계

동화주의적태도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

통제변인: 나이, 성별, 거주지역, 본인 최종학력, 사회경제적 지위, 이주배경

사회적주변화 삶의 만족도

그림 1. 연구 모형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다문화 청년 중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인 국내출생 청년과 중도입

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만 25세 이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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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34세 미만의 청년들을 조사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2021년 5월부터 두달 정

도 전문조사 기관에 의해 조사가 수행되었다. 설문조사는 일대일 면접 조사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자료는 한국연구재단 사회과학연구자 지원 사업

(SSK) ‘이주배경 청년들의 성공적인 성인기 진입과 삶의 만족도 제고’ 연구의 일

환으로 수집한 자료이다. 

전체 연구 대상자는 300명이며, 이주배경은 국내출생이 204명(68%), 해외출

생(중도입국)이 96명(32%)이었다. 성별은 남성이 125명(41.7%), 여성이 175명

(58.3%)이었고, 평균 연령은 28.87세(SD=2.8)였다. 거주지는 서울 및 광역시 94

명(31.3%), 중소도시 173명(57.7%), 농어촌 33명(11%)이었다.

2) 측정도구

(1) 사회적지지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박지원(1985)이 개발한 척도를 사

용하였다. 사회적지지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이 중요한 타

인(가족, 친구, 친척, 이웃)으로부터 받는다고 지각하는 도움을 의미한다. 본 척

도는 정서적지지(예, 내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기꺼이 들어둔다), 

정보적지지(예,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건전한 충고를 해준

다), 물질적지지(예, 나의 일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와준다), 평가

적지지(예,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준다) 4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한

다. 본 연구에서 전체 12문항의 내적합치도는 .91이었다. 

(2) 부모자녀관계

부모자녀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중 부모자녀 관계의 질

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3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부모님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한다”, “부모님과 친밀하다고 느낀다”와 같이 부모자녀 

관계의 친밀도를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관계가 긍정적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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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전체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평정하며,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77이었다. 

(3) 사회적 주변화

사회적 주변화는 Issmer and Wagner(2015)에 의해 개발된 척도를 사용하였

으며, 국내에서는 김민선·백근영(2021)에 의해 번안되어 사용되었다. 사회적 주

변화 척도는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을 4점 척도로 평정한다. 사

회적 주변화 문항은 한국 사회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본인의 지위, 이주민으로서 

느끼는 한국사회에서의 존재감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나 같

은 사람은 덜 가치롭게 여겨진다”, “우리 사회에서는 나 같은 사람들한테는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와 같은 문항들을 포함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주

변화를 더 많이 지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김민선·백근영(2021)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는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4로 나타났다.

(4) 동화주의적태도

동화주의적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에서 사용된 척도의 

요인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 동화주의적태도는 총 4문항(예, “한국인이 외국 이

주민을 이해해주길 바라기보다는 이주민들이 한국인을 이해하려고 더 많이 노

력해야 한다”, “외국 이주민이 자녀라 하더라도 외국인 부모님 나라의 언어보다

는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한국에 들어와 살고자 하는 외국 이

주민은 자기의 문화를 버리고 한국문화나 관습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한국인

과 결혼한 외국 인주민 여성은 시대의 풍습과 예절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

으로 측정하며, 각 문항은 6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

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는 .64였다. 

(5)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에서 사용한 일부문항을 사용하였다.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는 총 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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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예, “나는 기회가 있다면 외국 이주민과 같은 친목모임이나 클럽에 가입하겠

다”, “학교나 직장에서 조선족(중국동포)이나 탈북자를 동료로 만나면 내가 먼저 

친구가 되고자 노력하겠다”, “나는 외국인 근로자가 모여 사는 지역에 있는 식당

에 기꺼이 들어가 밥을 먹겠다”, “내가 만약 미혼이라면, 상대방의 인종, 국적, 문

화권에 상관없이 기꺼이 데이트를 하겠다”)으로 측정하며, 각 문항은 6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

의 내적합치도는 .75였다. 

(6)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개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를 국내에서 민성길 

외(2000)가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만족도 척도 단축형을 

사용하였다. 삶의 만족도 척도는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예, “당신은 당신의 삶의 질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신체(예, “당신

은 (신체적) 통증으로 인해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을 어느 정도 방해받는다고 느낍

니까?”), 심리(예, “당신은 당신의 삶이 어느 정도 의미 있다고 느낍니까?”), 사회

관계(예, “당신은 당신의 개인적 대인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환경(예, “당신은 당신이 살고 있는 장소의 상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

까?”)으로 나누어 개인이 지각하는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다차원 척도이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하위

요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네 요인을 사용하였다. 민성길 외(2000)의 연구에서 내

적합치도는 .9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87이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이주배경(국내출생, 중도입국)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평균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을 사용하였으며, 위계적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

sis)을 통해 주요 연구변인들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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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SPSS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4. 결과

1) 주요 연구변인의 상관 및 기술통계

주요변인들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지지는 부모자녀관계(r=.61), 다문

화 상호작용 동기(r=.17), 삶의 만족도(r=.52)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주변화(r=-.36)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부모자녀관계는 

사회적주변화(r=-.28)와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인 반면 상호작용 동기(r=.15), 

삶의 만족도(r=.30)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사회적 주변화는 삶의 만족

도(r=-.38)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동화주의적 태도는 다문화 상호작

용 동기(r=.25), 삶의 만족도(r=.12)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즉, 사회적 주

변화를 높게 경험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며, 동화주의적태도가 높을수록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와 삶의 만족도를 높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는 삶의 만족도(r=.18)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다문화 청

년들이 타문화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에 대해 개방적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표 1> 참조). 

표 1.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나이 1

2. 성별 .01 1

3. 거주 지역 -.08 .03 1

4. 최종학력 .10 .05 -.04 1

5. 사회경제적 지위 .06 -.04 .05 .21*** 1

6. 이주배경 -.10 .04 .04 .11 -.02 1

7.사회적지지 -.10 .02 .15** .10 .23*** .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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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모자녀 관계 -.11 -.04 .14* .10 .05 .12* .61*** 1

9. 사회적 주변화 .07 -.05 -.25*** -.23*** -.13* -.19*** -.36*** -.28*** 1

10. 동화주의적태도 -.04 .03 .07 .03 -.01 -.14* .10 .05 -.10 1

11. 상호작용 동기 -.09 .09 .19*** .15* .00 -.06 .17** .15* .01 .25*** 1

12. 삶의 만족도 -.08 .03 .10 .21*** .32*** .02 .52*** .30*** -.38*** .12* .18** 1

*p<.05. **p<.01. ***p<.001. 

2) 집단별 평균차이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들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봄에 있어 이주배경

와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Lueck 2018). 국내 연구들에서도 법적 지

위와 관련하여, 거주 국가의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민자들이 삶에 가장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중도입국 청년들의 경우 시민권을 취득하

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비자 등의 문제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

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주배경(국내출생, 중도입국)

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주배경을 독립변인으로 사회적지지, 부모자녀 관계 친밀도, 사회적 주변화, 

동화주의적태도,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다변

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공변량 행렬에 대한 동일성검정(Box’s  

M test) 결과 [F(21, 136647.320)=1.267, p>.001] 집단동질성 가정이 만족되

지 않아 Pillai트레이스 값을 활용하였다(Merteler and Vannatta 2005). 유의도 

검증 결과 종속변수들의 전체 평균치는 다문화[Pillai트레이스=3.725, p=.001, 

ɳ2=.071]에 따라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고). 

표 2. 다문화에 따른 측정변인 평균 차이 분석

변수 
국내출생(n=204) 중도입국 (n=96) F

(1, 298)
ɳ2

M SD M SD

사회적지지 3.719 .528 3.655 .518 .946 .003

부모자녀관계 3.604 .510 3.469 .512 4.595*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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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주변화 1.566 .563 1.802 .616 10.789*** .035

동화주의적태도 3.558 .717 3.760 .569 5.922* .019

다문화수용성 3.692 .762 3.797 .806 1.183 .004

삶의 만족도 3.583 .394 3.563 .415 .170 .001

*p<.05. **p<.01. ***p<.001. 

3) 회귀분석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맥락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실

시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우선, 공변인(나이, 성별, 거주지역, 

최종학력, 사회경제적 지위, 이주배경)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적 지지와 부모

자녀 관계 친밀도는 삶의 만족도의 18%를 추가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R2=18.1, ∆F(2, 291)=39.187, p<.001. 또한 사회적 주변화를 추가한 3단계 모

델 역시 삶의 만족도의 3%를 추가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2=2.90 ∆

F(1, 290)=13.287, p<.001. 마지막으로, 문화적응 태도인 동화주의적태도와 다

문화 상호작용 동기를 추가한 4단계 모델은 삶의 만족도를 추가로 설명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2=1.10 ∆F(2, 288)=2.564, p<.001. 최종 4단계 모

델에서 사회적지지(β=.446, p<.0001), 사회적 주변화(β=-.197, p<.001)와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β=.098, p<.05)는 삶의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지지와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

도가 높아지는 반면 사회적 주변화를 높게 지각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3.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맥락 변인

단계 예측변수 B SE β R2

1단계 

나이 -.015 .008 -.103* .146***

성별 .033 .044 .040

거주 지역 -.070 .035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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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본인 최종학력 .031 .011 .157***

사회경제적 지위 .154 .030 .281***

이주배경 .001 .047 .001

2단계
사회적지지 .341 .048 .446*** .181***

부모자녀 관계 .001 .048 .002

3단계 사회적 주변화 -.134 .037 -.197*** .029**

4단계
동화주의적태도 .022 .029 .037 .011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 .050 .026 .098*

주. 나이(연속변수), 성별(0=여성, 1=남성), 거주 지역(0=농어촌, 1=중소도시, 2=서울 및 광역시), 최종학

력(1=고등학교 졸업 미만, 2=고등학교 졸업, 3=전문대 재학 및 수료, 4=4년제 재학 및 수료, 5=대학

원 재학 및 수료, 6=전문대 졸업, 7=대학교 졸업, 8=대학원 졸업), 사회경제적 지위(1=하, 2=중하, 3=

중, 4=중상, 5=상), 이주배경(0=중도입국, 1=국내출생). 

*p<.05. **p<.01. ***p<.001. 

5.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관련 연구들을 바탕으로 관계(사회적지지, 부모자녀관계) 및 맥

락(사회적 주변화)에 대한 지각과 문화적응 태도(동화주의적태도, 다문화 상호

작용 동기) 관련 요인들이 다문화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을 논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이주배경에 따라 다문화 청년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주변화, 

동화주의적태도,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 삶의 만족도 하위변인들의 평균차를 살

펴본 결과 부모자녀관계, 사회적 주변화, 동화주의적 태도에서 유의한 평균 차이

가 나타났다. 국내 출생 청년들과 비교해서 중도입국 청년들의 경우 부모자녀관

계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출생과 중도입국 청년

들의 부모자녀관계 만족도를 직접 비교한 연구는 없지만 본 연구결과는 중도입

국 청년들이 입국 후 부모와의 관계 및 가족 내 적응 등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조혜영·양계민 2012; 전경숙 2017; 

최영미 2021). 또한 국내 출생 청년들보다 중도입국 청년들이 사회적 주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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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주의적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도입국 청년들이 한국 사회

에서 지각하는 사회적 주변화에 대한 지각과 한국 문화에 일방적으로 적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함을 의미한다. 중도입국 청년들의 경우 한국어 능력, 학력, 가

족과의 관계적 어려움, 비자 등의 문제로 한국에서 차별을 더 높이 지각하고, 적

절한 교육과 훈련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김진희 외 2021; 신은주 2013; 전경숙 2017; 2020). 또한 중도입국 청년들의 동

화주의적태도가 더 높았는데, 실제 중도입국 청년들의 상당수가 모국의 정체성

과 경험을 버리고, 한국 사람으로 살기를 강요받는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석희정·하춘광 2015). 

둘째, 연구결과 다문화 청년들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는 삶의 만족도를 유의

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삶

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들(김민주·윤기봉 2018; 장

유진 2019; 정윤희·전주성 2019)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다문화 정

책의 경우 24세 이하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된 다문화 청년들의 경우 사회적응, 자립이나 취업을 위해 필요한 혜택

을 받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다. 특히 중도입국 청년들의 경우 비자 등의 문제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의 대상자가 되지 못하고 소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영미 

2021). 따라서 다문화 청년들이 시기적절하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

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시킬 기회들이 마련됨으로써,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주변화 되는 과정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 청년들이 사회적 주변화를 높게 지각할수록 삶의 만족도 또한 낮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김진희 외 2021)와 일치하는 결

과이다. 즉, 한국사회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사회의 주변부에 있다고 지

각하거나 청년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지원이나 자원을 지원받지 못할 때 삶의 만

족도가 전반적으로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청년들이 한국 사회에

서 경험하는 사회적 주변화 혹은 배제/차별 경험들에 대한 기초연구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문화에 대한 개인의 편견을 낮추는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다문화 구성원들이 차별로 지각할만한 환경, 제도, 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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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존재하는 차별요소들이 없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다문화 청년들의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는 삶의 만족에 유의하게 예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관련 연구가 한정적이지만 북한이탈 주민들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소수집단 간의 자원의 경쟁성과 한계를 높게 지각할수록 다

문화 상호작용 동기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양계민·이우영 2016). 또한 국

외 연구들에서는 다른 이주민 집단과의 상호작용은 사회적 주변화와 우울, 고립, 

가치 없음 등의 정서적 어려움의 관계를 중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rinucci 

and Riva 2021; Turner et al. 2007). 즉, 이주민들이 다른 인종/민족 배경을 가

진 그룹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인이 가진 편

견을 직면하는 것은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Allport(1954)는 

다른 이주 집단간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 상황

에서의 평등한 관계의 보장, 공통의 목표, 상호협력, 무조건적 존중과 지지가 필

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이주배경을 가진 다문화 청년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넓혀 줌과 동시에 이주민 집단 안에서의 상호작용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양계민·이우영(2016)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 자체보다는 한국에 거주하는 소수집단과의 현실갈등 인식이 삶

의 만족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 자체보다는 소수집단과의 관계의 유용성이나 갈등 인식을 주제로 관련 연

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정과는 달리 다문화 청년들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와 동화주의적태

도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기 다

문화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부모자녀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다소 상반된 것이다. 상관분석 결과 

부모자녀관계와 삶의 만족도는 .30정도의 상관을 보였기 때문에 회귀분석 결과

를 바탕으로 부모자녀관계가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기

는 어렵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서 부모자녀관계의 영향력을 좀 더 구체적으

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동화주의적태도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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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나 외국

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들과 불일치하는 것이다(김서정 2019; 전리상·조

홍중 2019; 이상은·최나야 2021). 이주배경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지만, 국내 

다문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청년기의 경우 문화 수용에 있어서 동

화주의적태도 보다는 이중문화 수용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김진

희 외 2021; 최영미 2021). 특히 청년들의 경우 자신이 가진 이중문화의 강점을 

살려 향후 직업이나 미래계획 등을 세우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국내 거주하는 

다문화 청년들의 경우 동화주의적태도 보다는 이중문화에 대한 통합이 잘 되어 

있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을 수 있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는 문화적응 유형과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했을 때 

한국과 외국인 부모의 문화 수용에 따라 다양한 하위집단이 존재할 수 있으며, 

두 문화를 모두 수용한 통합형에서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동화주의적태도만으로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이다(김서정 2019). 

본 연구의 이론 및 실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다문화 청년들

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인 현 시점에서 24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 집단들을 대상

으로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관련 변인들을 살펴봤으며, 청년들을 대상

으로 한 여러 정책적 함의를 제공해 주는 기초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기초로 다문화 1세대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2세대, 3세대 연구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년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주변화가 삶의 만족도

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년들이 학습과 직업현장에서 소외와 차별감을 

느끼거나 혹은 필요한 자원들을 얻을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고 지각할 때 한국사

회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실제 다문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한국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취업 정책에서 다문화 청년 특히 국적을 취

득하지 못한 중도입국 청년들이 배제될 경우 청년들의 학습과 직업선택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최영미 20201). 특히 청년들의 언어, 비자, 가족 문제 

등은 비(非)다문화 청년들이 경험하지 않은 고유한 어려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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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들이 지각하는 장벽은 다문화 청년들이 필요한 지원으로부터 점차 소외되어 

가는 사회적 주변화의 과정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문화 

청년들을 위한 초기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다문화 청년들의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는 삶의 만족도를 높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수행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한국인이 다문화 구

성원들에 대해서 가지는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이주의 역사와 배경이 다소 다르지만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의 경우 다른 

이민자 그룹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 

간의 상호작용 동기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함의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직 전국

에 거주중인 이주배경(국내출생·중도입국) 청년 집단 즉,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전국 다문화가정 통계를 바탕으로 전국에 거주중인 다문화 청년의 수를 

예측해 표집을 하였다. 따라서 다문화 집단을 대표할 집단이 지역에 따라 적절히 

표집되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본 연구결과를 국내 다문화 

청년 집단에 일반화하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참여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눈덩이 표집 등을 사용해 참여자들을 소개받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한국에서 적응을 잘 하고 있는 집단이나 사회적 교류가 많

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표집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후속연구에서는 좀 더 다문화 

청년을 대표하는 집단을 표집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

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주변화, 동화주의적태도, 다문화 상호작용 동기

는 기존 패널 데이터에서 활용했던 척도의 일부 요인과 문항을 가져와 사용한 것

이기 때문에 측정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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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Life 
Satisfaction of Youth with Migrant Backgrounds

Seong Ji Choi* · Min Sun Kim**

Abstract_This study examined the mean difference of major variables according 

to immigrant background and the influence of the relationship, environment, 

and cultural adaptation attitude that affect the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young people. For the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on 300 multicultural young 

people residing across the country. Multivariate analysis variance and hierarchi-

cal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 20.0 statistics package soft-

ware.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average difference of major variables according 

to the immigration background, the average of native-born with mixed parent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immigrant youth had 

significantly higher social marginalization and assimilation attitudes. When de-

mographic variables were controlled, social support, social marginalization, and 

motivation for intercultural contact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life 

satisfaction.

Keywords_�Social Marginalization, Social Support, Parent-Child Relationship, 

Assimilation Attitude, Motivations for Intercultural Contact,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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